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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대학생 교육용으로 시작된 초소형위

성‘큐브샛’이 지구 궤도에서의 과학실험과 측정을 넘

어 우주 깊은 곳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저렴한 제

작비로 위성의‘대중화’를 가져온 큐브샛은 화성 탐사

선‘인사이트(InSight)’의 착륙 과정을 실시간에 가깝

게 중계하며 우주 통신의 새 장을 연 데 이어 태양계 밖 

외계행성을 찾는 임무에도 투입되고 있다.

20일‘연합뉴스’가 미국항공우주국(NASA) 제트추

진연구소(JPL)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큐브샛‘아

스테리아(ASTERIA)’는 소형 위성의 정밀지향 기술을 

입증하는 과학 임무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외계행성을 

찾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정밀지향 기술은 별을 긴 시간 주시하며 별빛의 변화

를 측정하는 데 필요하다.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이

른바 천체면 통과(transit) 때 별빛이 줄어들게 되는데 지

난해 퇴역한 케플러 우주망원경이나 그 후임으로 배치

된‘행성 사냥꾼’테스(TESS)도 이 방법을 이용해 외계

행성을 찾고있다.

지난 2017년 11월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지구궤도

에 배치된 아스테리아는‘천체물리학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각초(角秒·3천600분의1도) 우주망원경(Arcsec-

ond Space Telescope Enabling Research In Astrophys-

ics)’이라는 뜻을 갖고있다. 현재는 외계행성 탐색과 함

께 저궤도에서 위성항법장치(GPS) 서비스를 받지 못하

거나 지상과 교신이 여의치 않을 때 자체 이미지 시스템

을 활용해 비행하는 시스템을 시험 중이다.

JPL은 이 과정에서 지난 3월 29일 밤 로스앤젤레스의 

야경을 찍은 사진을 최근 공개했다.

큐브샛의 정식 규격인 가로와 세로, 높이가 각 10㎝인 

정육면체 6개를 모아 30x20x10㎝에 불과하지만, 아스

테리아가 약 400㎞ 상공에서 찍은 사진에는 LA 다저

스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경기가 열린 LA 다

진화하는 초소형 위성 ‘큐브샛’
외계행성 찾는 임무도

저스구장의 불빛이 잡혀있다. 이보다 더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소형 위성이 많지만, JPL은 아스테리아가 

외계행성을 탐색할 수 있는 유일한 큐브샛이라는데 방

점을 뒀다. 

지난해 5월 발사돼 1

만㎞ 거리를 두고 인

사이트호를 뒤따라 

4억8천300만㎞를 비

행한 큐브샛‘마르코

(MarCO)’A, B(사진)

도 심(深)우주 탐사에

서 새 영역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류가방 크기의 마르코 A, B는 인사이트호의 안착 소

식을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해 앞으로 심우주 탐사에 나

설 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통신망을 확보하는 데 유

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이브(EVE)와‘월-E’라는 애

칭으로 불린 마르코 A, B의 제작에는 1천850만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중앙의 붉은 원 안이 LA다저스 구장 ⓒNASA/JPL-Caltech


